
인천차앤박피부과

‘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붉은 기가 
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.’ 
이왕이면 즐겁게, 재미있게 나아가
고자 하는 헬시 플레저 알고리즘 속
에서 어마 무시한 안내가 진행된다. 
다만,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은 진
피층까지 움푹 패인 흉터는 이제 작
별할 수 있다고 귀띔한다. 이게 다 
무슨 상황일까. 

기본을 다했더니 뿌리 깊은 나무가 되다

임상 노하우에 따른 순도 100% 확신 치료 
최근 레이저 트렌드는 아프지 않고 편하게 받는 치료다. 해당 치료들에 

대한 관심이 높고, 개원가에서도 이 트렌드에 전념한다. 다만 모두를 만

족시킬 수는 없다. 여드름 흉터의 경우 진피층까지 열에너지가 도달해

야 하고 불가피하게 좀 아프고 시술 후 회복의 척도인 붉은 기가 2~3일 

남을 수 있다. 물론 이 불편함을 참아 낸다면 치료 효과는 확실하다는 

점을 잘 설명드리고 있다.  김연정 대표 원장은  “환자에게 불편함을 

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그 만큼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.  (피부 과학의 발

전으로) 진피층이  빠르게 재생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스터도 많아졌지

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임상 결과가 있잖아요. 그걸 믿고 책임

감 있게 설명드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이 대만족입니다. ” 실제로 효과가 

확실한 병원으로 알려졌다. 



3DEEP 고주파 프로그램, 리프팅 치료로 눈길
이처럼 여드름 흉터 치료 방법을 고집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기

도 한다. 예를 들면 연령대와 관계없이 편안하게 리프팅 받을 수 있는 

3DEEP 고주파 프로그램이 그것이다.

입체 고주파 장비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데 얼굴 리프팅은 물론 주

름개선, 모공축소 등 토탈 케어가 가능하다. 이지선 대표 원장은 “리프

팅의 경우 눈에 보이는 주름, 볼륨감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

으로는 피부 속부터 개선되어야 효과가 더욱 증진된다는 게 포인트

에요. 여기에 고주파는 피부에 발생하는 자극이 기존 리프팅 시술 

보다 적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.” 리프팅은 이

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어 버린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스마트하

고, 환자들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.

스마트한 환자,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
환자는 더욱 스마트해졌고, 질환은 그만큼 진화했다. 피부를 위협하

는 외부환경이 가혹해진 탓도 있지만 피부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진 

것 같다고. 여드름의 경우도 청소년부터 2030 정도 까지 성인 여드

름으로 분류 되었고, 10대 이하나 40대는 정말 드물게 있었다. 그런

데 최근에는 소아 여드름과 더불어 40대도 여드름 치료를 많이 받

고 있다. 

“아무래도 마스크 일상화하고도 관련이 있겠죠. 하지만 40대가 어

느 때보다도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피부에 

관심이 많아졌다고 봅니다. 예전에는 그저 뾰루지라고 넘겼다면 이

젠 예사로 보지 않는 것이죠. 평균 수명도 늘었고, 흠없는 피부를 갖

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. 방치하지 않습니

다. 야무지게 치료하고, 피부 건강을 아주 잘 지켜내죠.” 질환의 진

화만큼 환자가 더욱 스마트해지고, 건강한 피부를 위한 매우 슬기로

운 대처인 것이다. 

이사 간 환자가 찾아 오는 병원, 마음이 통하다 
한편으로는 개원이래, 기본에 충실한 치료를 해왔다는 자부심을 가

지고 있다. 이사를 갔던 환자들도 치료 시기가 되면 먼 거리를 마다

하지 않고 내원한다. 기존 환자가 잊지 않고 찾아오는 일은 매번 감

회가 남다르다. 기본에 충실했던 마음이 통했다는 점에서 그렇다.  

2022년 임인년을 맞아 호랑이의 기상으로 팬더믹 상황도 어느 정

도 진정되고, 모두에게 건강한 일상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도 잊

지 않았다. 

인천점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‘기본’이었다. 환자의 기본을 

살폈고, 그에 충실하게 치료했다. 그랬더니 어려운 시기 잊지 않고 

피부과를 방문해 주는 환자들이 있었다. 경쟁이 과다한 의료환경 속

에서 기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임직원들의 노고 역시 짐작할 수 

있었다. 

‘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 안 탄다’는 속담처럼 기본이 (근본이) 튼튼

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낸 전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. 임인년 새

해, 인천 차앤박피부과 방문이 즐거운 이유다. 


